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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광주서구

을국회의원보궐선거는새누리당정승후

보와새정치민주연합조영택무소속천정

배 정의당강은미 무소속조남일후보등

5명이각축전을벌이고있다

선거중반판세는무소속천정배후보가

선두로 치고 나가고 그 뒤를 새정치연합

조영택후보와새누리당정승후보가뒤를

쫓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

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

34일 이 지역유권자 580명을 대상으로

실시한여론조사(95% 신뢰수준에 표본오

차 ±42%P) 결과 무소속 천 후보가 38

7%로 새정치연합조후보(299%)를앞서

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 정 후보

(135%)와 정의당 강 후보(45%) 무소속

조후보(42%)로뒤를이었다

앞서 중앙일보 여론조사연구팀이 지난

달 311일까지유권자 600명을대상으로

실시한여론조사결과무소속천정배후보

가 287%로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(22

8%)를 59%P 앞섰다 새누리정승후보는

96% 정의당강은미후보는 89%를기록

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6%

신뢰수준에±4%포인트였다

이처럼각종여론조사에서천후보가정

후보를적게는 6%P에서많게는 10%포인

트 이상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

새정치민주연합에비상이걸렸다

특히 야당의텃밭이자심장부인광주에

서패배란문재인대표와당지도부에게는

뼈아픈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텃밭

사수에 올인하고있는중이다

문재인당대표가선거가본격화된이후

세차례 광주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서는

중앙당차원의총력지원이이뤄지고있어

사실상 서구을 선거가 무소속 천정배 대

새정치민주연합간숙명의대결로치닫고

있다

조영택후보측은선거초반에는새정치

연합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천 장관 측을

지지했지만 성완종리스트파문과 세월

호참사1주기를맞아정권교체를열망하

는 전통적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의

결집을 기대하며 막판 뒤집기에 승부를

걸고있다

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야권 분열을 틈

타 어게인이정현을내심기대하고있다

정 후보 측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이정현

(순천곡성) 최고위원이 397%의 득표율

을 올린 만큼 여당 일꾼론과 불독 예산론

등을주요선거이슈로내세우며유권자에

게다가가고있다

새누리당과정후보측에서는야권후보

가난립한상황에서전통적인보수층결집

이 이뤄지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반

면 선거보름앞두고악재로터진 성완종

파문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

지잔뜩긴장하고있다

무소속천후보는새정치연합과의차별

화를꾀하며민심을파고들고있다 야당

은 야당답지 못하며 민심을 제대로 대변

하지못하고있다고주장하며바닥민심을

훑고있다

특히 서구을선거구에서새정치민주연

합의정당지지율이50%를넘지못한다는

점을감안해새정치민주연합에등을돌리

거나서운함을갖고있는유권자들를상대

로지지층을넓혀가고있다

하지만정치권에서는그동안야당의텃

밭이었다는점에서선거막판전통적인지

지층 결집 여부와 투표율에 따라 선거 결

과가좌우될것으로보고있다

정의당과옛통진당후보선전도관심거

리다 강후보는천후보와의단일화에 지

향점 다르다며 반대하고 독자 노선을 걷

고있다 강 후보는 오랜지역구관리에서

맺어진유권자와의인연이든든한표심이

다 밥 먹여 주는 정치 광주가 키운 지역

일꾼을 강조하면 유권자에게 다가가고

있다

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사실상 공중분해

된옛 지역구되찾기에나선조남일 후보

는 기아차 노조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표

심을공략하고있다

 최권일기자cki@kwangjucokr

서울 관악 을의 중반 판세는 새누리당

오신환 후보가 한 발 앞서나가고 있는 가

운데새정치민주연합정태호후보와국민

모임소속의정동영후보가추격전을벌이

고있는상황이다

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112

일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

과새누리오신환후보가373%로선두를

그뒤를새정치연합정태호후보가오차범

위(95% 신뢰 수준 ±44%P) 내에서 29

0%로뒤쫓고있다 무소속정동영후보가

235% 무소속 송광호 후보가 27% 등의

순으로뒤를이었다

앞서 45일 CBS와 노컷뉴스가 조원

씨앤아이에 의뢰해 563명을 대상(95%신

뢰수준 표본오차 ±407%P)으로 조사한

결과새누리당오후보가437%로 새정치

정후보(249%) 무소속정후보(199%)를

앞서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

서울관악을은지난13대총선부터무려

27년동안야당후보가승리를독점하면서

서울의 호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지

역구다 선거전 초반만해도야권후보난

립으로여당후보가크게앞서나갔다

하지만 지난 10일터진 성완종리스트

파문이여권에큰악재로작용하면서전체

적인 판세의 유동성이 커졌다는 관측이

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과

새정치연합지도부는하루가멀다하고관

악을지원유세에나서고있다

여기에정치생명을걸고출마한국민모

임 소속 정동영 후보도 모든 것을 올 인

하면서관악을은 4월보궐선거의최대격

전지가되고있다

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성완종 파문

을 뒤로하고 지역일꾼론을 내세우며 지

역구를 다지고 있고 새정치연합 정태호

후보는전통야당지지층의결집을기대하

고있다 국민모임소속정동영후보는진

정으로서민과소외계층을대변할수있는

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관

악에서 야권 재편의 횃불을 들어달라는

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과 막판

호남민심향배에따라관악을의선거결

과가좌우될것으로보고있다

임동욱기자 tuim@kwangjucokr

새누리당신상진 새정치연합정환석 무

소속김미희후보가3자대결을펼치고있는

가운데초반판세는신후보압승분위기였

다 신 후보는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

19대 총선에서 600여표 차이로 당시 야권

단일 후보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에게

패한 만큼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

다더욱이통진당해산과함께의원직을상

실한 김미희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재도전

에나선만큼야권표의분산도점쳐졌다 실

제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

34일 이 지역 유권자 563명을 대상으로

실시한 여론조사(95% 신뢰수준에 표본오

차 ±42%P) 결과 신 후보가 421%로 정

후보(327%)와김후보(115%)를앞섰다

하지만 선거전이불붙으면서문재인대

표와안철수의원등새정치연합에서지명

도 있는 명망가들이 정 후보의 낮은 인지

도를보완해주면서추격이시작됐다그럼

에도 정치권에서는 신 후보의 안정적 우

위를점치는분위기가팽배했다

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리

스트 파문(성완종 파문)은 이 같은 판세

를 단숨에 흔들었다 집권당에 대한 실망

여론이 급속도록 확산한 것이다 이에 따

라여론조사기관인리서치뷰가지난 11

12일이지역유권자 500명을대상으로실

시한여론조사(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

에 ±44%P) 결과 신 후보(434%)와 정

후보(383%)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

내로줄었다김후보는152%의지지율을

보였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9일 지는

것이 당연히 되던 지역이 이제는 승리를

기대하게 됐다며 보수층 결집이 변수

다고전망했다

새누리당 안상수 새정치연합 신동근

정의당 박종현 후보가 나섰다 선거 초반

재보선지역구4곳중여당이가장큰차이

로 이길 것으로 예상된 지역이었다 안 후

보가 2002년부터 8년간 인천시장을 지내

고앞서 15대총선(인천계양강화갑)에서

승리를 따내 인지도 면에서 크게 앞서고

있을뿐아니라지난다섯번의총선에서 4

대1로 보수정당이 승리한 곳이기 때문이

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조원씨앤아이

가 지난 34일 이 지역 유권자 553명을

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(95% 신뢰수준

에 표본오차 ±42%P) 결과 안 후보가

501%로 신 후보 400%를 10%P 이상 앞

섰다

하지만 선거전이본격화하면서이상기

류가 나타났다 이곳에 젊은 층의 유입이

많은검단신도시가들어섰으며네번째총

선에 도전하는 신 후보가 지역에 뿌리를

내리고 오랫동안 지역을 관리해온 데 반

해안후보는특별한지역연고가없는점

이부각되면서애초예상과다른분위기가

감지된 것이다 더욱이 강화가 고향인 문

재인 대표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선거 지

원에 나서면서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4곳

중가장해볼만한선거구로바뀌었다

여기에성완종파문은기름을부은격이

되면서판세가뒤집혔다는분석까지나오

고 있다 실제로 리서치뷰가 지난 1112

일이지역유권자 500명을대상으로여론

조사를 한 결과(표본오차는 95% 신뢰수

준에 ±44%P) 468%를 기록한 신 후보

가438%를얻은안후보를오차범위내인

30%P 앞섰다 박 후보의 지지율은 74%

였다 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성완종리스트 파문광주엔 무풍수도권 강풍

광주서구을

서울의 호남 야권분열로與오신환선두

경기성남중원새누리압승분위기반전새정치 해볼만하다

인천서강화을새정치지지율역전신도시젊은표심이관건

서울관악을

경기성남중원

인천서강화을

정승 힘있는여당이라야지역발전한다 호소

조영택 텃밭내줄수없다 막판뒤집기총력전

천정배 여도야도실망 등돌린민심파고들기

강은미 지역일꾼 조남일 노동자대표 총공세

429 광주서구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

�� � � �

�� 	
� ��� ��

�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 �	
���� ������

��

��� �������� 

��� �����!�"#

��� $%&�'

��� $%()�'

��� �*�+,

-'#.$%�

��� /012� $%&�

3456-'#

7

	�68%90

�������

��� :,�;#

��� �<=:>�'

?

��

�������

��� @�# 

��� ����A��B��<=

:>�'

%CD�

�:E FG H5� IJKL

MN

�5O� �PPQ= R��3

S3TU!V�W2

�5X�YZ[ \] � ^

_3&`aWb

�c>d�e^fO,03

']g

�h�ij�S�kDl5

menog

�DDpqrst;&

�uvD'Rwxgyz

D',o

�z{O| �} q= ~(

 ^Rn��KLMN

���� k���5me5

�����l�

��1:p ��T� ��=

��� ~�

�uvD':ED'g

�t�O|�S���6

������O| kM ��

3T3�~[M

�()7+l_3> MN

��� ��� :E ���

~�

�xg�~$%-kWN

����� ���� ^ u

vD'Rw��,o

� [~&DD� 9¡¢

£¤ KL^�e�6

�() �7+l¥0_3 

\N

�z{O¦c&M2�)T

��xg§),o

���|¨3�e$%�©

�e�o

�ª=u l�«g=�' =

��MN

�uvD'¬RnD'

,o

�$%®¯~°��~±($

%®²E³)°,�´D

��7()+l_3> 

MN

µ¶2·��¸


